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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수의 길어진 방학 

교수는 방학이 있어서 참 좋겠다는 말을 

자주 듣는다. “요즘 방학인데 뭐하고 지내

냐?”고 하면 딱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

“나름 할 일이 있더라!”며 얼버무리기도 한

다.

그런데 나는 강의가 있는 학기 중이 사실 

더 좋다. 방학이 되면 논문을 쓰고 책을 개

정하는 작업을 해야 하므로 훨씬 부담이 된

다. 학기 중에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

지도하면 되고, 학생들을 계속 만나게 되니 

활력이 넘치는 것 같다. 그래서인지 6년 근

무하고 1년간 갖게 되는 연구년에도 그냥 

강의를 맡았었는데, 지금은 좀 후회가 되기

도 한다.

이번 겨울방학에는 지난 학기에 준비하였

던 논문을 마무리하여 연초에 게재하였고, 

지난해 형사소송법 분야의 중요 판례도 검

토하여 논문형식으로 작성 중에 있으며 교

과서와 사례집도 계속 보완하고 있다. 형사

법과 관련된 논쟁이 많았기에 언론사로부터 

원고청탁도 많이 받아 글을 몇 차례 기고하

기도 하였다. 제자들의 결혼식 주례도 두 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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맡았고, 초등학교 친구들과 주말을 이

용하여 귀농한 친구의 딸기농장에 다

녀오기도 하였다.

법조인으로서 직접 사건을 접하지

는 못하지만 언론과 판례, 그리고 각

종 문헌을 통해 간접적이나마 계속 세

상을 읽어보려고 노력하게 된다. 방학

이지만 주중에는 연구실에 앉아 있으

니 매일같이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 형

사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듣고 한마

디씩 하면서 배우게 된다. 방학이 시

작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대로 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제정되고 

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통과되었는데

도 추미애 국회의원이 법무부장관이 

된 직후에 검찰총장과 협의없이 수사

팀을 해체하는 검찰인사, 공소장의 비

공개, 수사와 기소검사 분리 등이 추

진되는 것을 보면 무슨 ‘관종’도 아니

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. 더구나 

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공

소시효가 지난 일이라도 철저히 규명

하라며 개별 사건들에도 일일이 참견

하던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개입사

건으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관여하

고 대통령의 개입까지 국민들이 의심

하고 있는데도 끝내 침묵하는 것을 보

면서 앞으로의 정국이 걱정되고 어둠

의 그림자가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느

낀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

석방되었다가 2심에서 17년형이 선고

되어 350일 만에 다시 구속되었다. 2

년이 추가되긴 하였지만 80세의 노인

에게 보석취소가 과연 불가피하였을

까.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아니라 구속

기간제한 회피를 위한 보석이었다고 

본다. 하여튼 권력을 빼앗기면 형사처

벌로 이어지는 현실이 참 암울하다. 

이런 와중에 코로나19 사태는 걷잡

을 수 없이 확대되고 대학의 2주 개강

연기에 이어 초중고교까지 개학이 연

기되었다. 대학마다 귀국하는 중국인 

유학생들에게 공포를 느끼고 있고, 개

강까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

노심초사다. 

“당신이 검사냐?”와 “정말 거지 같

다.”는 지금 시대를 정의해 주는 끔찍

하지만 가장 솔직한 말이 머릿속에 계

속 맴돌고 있다. 

이번 방학은 너무 길고 우울한 방학

이 되었다. 빨리 생기 넘치는 청춘들

이 활보하는 대학 교정을 보고 싶다.

(출처/법률신문)


